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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타플롭스’ 컴퓨팅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 97년 5월, IBM의 ‘딥 블루(deep blue)’ 슈퍼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인간’과 ‘컴퓨터’간에 우위성 논쟁으로 빗대어졌던 당시 그 사건은 카스파로프가 85년 22살의 나이로 사상 최연소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한 데다 그때까지 체스 역사상 최고의 고수라고 여겨지고 있던 터라 더욱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시 ‘딥 블루’는 체스에 특화된 가속기를 이용해 체스 경기에 있어서 인간 두뇌의 30분의1 정도의 성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인 연산능력은 그때 대부분의 중형 슈퍼컴퓨터들과 마찬가지로 ‘도마뱀보다는, 높고 쥐보다는 낮은 정도’의 지능 수준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IBM의 ‘아스키 퍼플’ 슈퍼컴퓨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 두뇌의 속도를 따라잡음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IBM 계약 당사자인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 측에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전자현미경을 갖게 된 것 같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이후 전자회로 소자의 집적률 향상 속도에 대한 경험 법칙인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예측한 대로 반도체의 집적도는 18개월마다 2배 정도씩 향상돼 왔고, 반도체의  성능에 직접 영향을 받는 컴퓨터의 최고 성능도 20세기말까지는 이 법칙이 지켜져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슈퍼컴퓨터의 성능 향상속도는 ‘무어의 법칙’을 훨씬 뛰어 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46년에 설치된 최초의 전자식 범용 컴퓨터 에니악(ENIAC)의 성능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 설치된 미국 ‘아스키 화이트(ASCI white)’ 시스템은 약 25억배, 2002년에 설치된 일본 ‘어스 시뮬레이터(earth simulator)’ 시스템은 약 80억배, 2004년에 설치 예정인 ‘아스키 퍼플’ 시스템은 약 200억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 이후에는 700억배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는 슈퍼컴퓨터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1위인 일본 ‘어스 시뮬레이터’의 경우 2002년 11월 기준 3만5860기가플롭스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3337기가플롭스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상청은 ‘자존심’을 다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기상청은 이미 오는 2009년까지 100테라플롭스로 성능확장 계획을 세웠고, 영국 기상청 역시 현재 1.55테라플롭스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2005년까지 30테라플롭스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 슈퍼컴퓨터 시장은 ‘테라플롭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 조사된 슈퍼컴퓨터 톱500 리스트(톱500닷오아르지)에서 보면 전세계 슈퍼컴퓨터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린팩 기준으로 최소 3.2테라플롭스는 넘어야 한다. 

　이같은 슈퍼컴퓨터 성능의 급속한 향상은 그 동안 전통적으로 슈퍼컴퓨터로 계산해온 문제들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소위 ‘그랜드 챌린지 문제들(grand challenge problems)’처럼 인류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 슈퍼컴퓨터로 대규모의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에 의해서 요구되었고, 그런 요구를 기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개발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올해 국내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상청의 경우 오는 2006년께 10테라플롭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상청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지난 2001년 도입한 슈퍼컴퓨터 3호기를 내년 초 4.2테라플롭스까지 확장할 계획을 염두에 두면 우리나라도 테라플롭스시대로 접어든 선진 슈퍼컴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슈퍼컴 프로젝트 진행 현황

　페타플롭스를 향한 슈퍼컴퓨터 진영의 걸음은 계속된다.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성능 향상 요구, 제작 및 유지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IBM이 진행중인 슈퍼컴퓨터 제작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블루 진(blue gene)’ 프로젝트다. 2007년에 1페타플롭스를 목표로 추진중인 이 프로젝트는 저전력 프로세서 칩에 다중 CPU를 구현해 프로세서 카드 단위로 패키징한 후, 노드보드 단위로 쌓아올린 수십·수백대의 캐비닛을 고속 스위치로 연결하는 구조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 

　미국 에너지성에 공급하기로 한 ‘블루진/엘’ 슈퍼컴퓨터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제 시스템을 제작하는 사례다. 

　이에 앞서 구축될 ‘블루 플래닛(blue planet)’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립에너지과학연구전산원(NERSC)과 IBM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오는 2005년 말까지 IBM 파워5 프로세서 기반의 가상 벡터 시스템을 초고속 네트워크로로 연결해 160테라플롭스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어스 시뮬레이터’를 겨냥, 실제 성능은 2배 이상 향상시키되 비용을 반으로 줄이는 저비용 고성능의 아키텍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IBM 파워5 기반 시스템의 고속 시스템 버스와 하드웨어 통신 링크를 통한 CPU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 단일 CPU 구조의 파워5 칩 8개로 구성되는 노드에 ‘가상 벡터 아키텍처(ViVA:Virtual Vector Architecture)’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마치 각 노드가 벡터 컴퓨터인 것처럼 동작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크레이는 현재 X1 시스템의 후속 기종인 ‘크레이 X1e’ 시스템에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코드명 블랙윈도’에 제품을 기반으로 오는 2010년까지 페타플롭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 시장이 달아오른다

    슈퍼컴퓨터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00년말, 국내 슈퍼컴퓨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터 도입 프로젝트 이후 3년 만에 슈퍼컴퓨터 수주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무어의 법칙을 확인시켜주듯 슈퍼컴의 기술 발전은 3년 전에 비해 몇 배 향상됐고 가격은 크게 인하돼 수주전 양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올해 슈퍼컴퓨터 시장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전통적인 벡터 진영 △유닉스 계열의 대칭형멀티프로세싱(SMP:Symmetric Muli-Processing) 진영 △다크호스로 부각하고 있는 클러스터 진영 등 3개 세력의 도전과 응전이 만만치 않게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내년초 기상청까지 이어지는 3대 프로젝트만 600억원 규모를 넘어서고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위축된 경기를 감안하면 중대형 컴퓨터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잡아라=올해 국내 슈퍼컴퓨터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소소하게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가 도입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과단위나 연구소에서 소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올해 들어 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인텔아키텍처(IA) 서버를 취급하는 소형 전문 업체들 위주로 형성됐던 이 시장에 한국IBM이나 한국HP, 크레이코리아와 같은 대형 업체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위축으로 소형 프로젝트조차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결과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중대형컴퓨팅 업체들의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단순한 수치계산이나 연구목적에 주로 쓰인 PC클러스터의 용도가 상용 비즈니스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512 CPU 규모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KISTI의 프로젝트는 책정된 예산이 27억원 규모로 올해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지난달말 제안요청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KISTI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IBM·한국HP 외에도 크레이와 손을 잡은 델컴퓨터,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및 ADM측까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 자체에도 의미는 의미지만 KISTI가 내년 이후 도입할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클러스터의 비중을 더욱 높일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나 ‘랜더팜’ 구축 프로젝트 발주를 낸 중앙대학교, 이미 구축한 클러스터 인프라를 추가·확대하는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프로젝트, 삼성종합기술원의 알파 클러스터 대체 프로젝트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미를 장식할 기상청 프로젝트=기상청은 현재 224기가플롭스 수준의 슈퍼컴퓨터 성능을 오는 2006년 10테라플롭스 규모로 확대하는 2호기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입 금액이 3000만∼4000만달러 규모로 여느 프로젝트보다 주목받고 있다. 2001년 KISTI 프로젝트의 예산이 3300만달러로 비슷한 규모였지만 가격인하와 기술진보는 기상청이 도입할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과거 KISTI의 시스템보다는 앞설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상청 프로젝트는 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 7월 이후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미 중대형컴퓨팅 진영에서는 사전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월 이후 치러질 벤치마킹테스트(BMT)와 시스템의 분할도입 시기 등에 맞춰 자사의 슈퍼컴 로드맵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벡터형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SMP나 클러스터 형태로 이전(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여념이 없다. 

　기상청은 1호기 도입 때처럼 한꺼번에 시스템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기상모델 개발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 준비속도에 맞춰 시스템을 3단계로 나눠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NEC SX-5/28M2’ 기종은 일부 업무에 대해 1년 정도 사용한 후 시스템 가동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현재 가동하고 있는 크레이시스템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ADD의 프로젝트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특히 ADD는 지난해 크레이 장비 임대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 ‘바이아웃(구매)’을 끝낸 상황인 만큼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 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ADD가 크레이 장비 외에도 2001년 도입한 rp7000 기반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만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3가지 장비를 가동해야 하는 부담도 프로젝트 지연의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이밖에 SMP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 소유 여부로 인해 SMP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ADD는 주 시스템 외에도 보조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러스터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내 클러스터 전문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특별기고: 이상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장

세계적으로 20세기를 아날로그산업사회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디지털시대로 분류할 수 있겠다. 20세기의 경쟁력은 선발자에 주어졌으며 후발자가 선발자를 추월하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19세기 제국주의시대의 강대국들이 대부분 20세기말까지도 경제강국으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10년에 불어닥친 디지털혁명은 경쟁력의 주 요소를 창의력에 두고 있으며 디지털의 속성상 경쟁의 대상이 전세계로 확대돼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선발자로서 보장된 경쟁우위는 순식간에 후발자에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목도되는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막대한 설비투자와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의 축적이 있고도 경쟁력의 확보 여부가 불투명했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스타산업이 국가경제 전체를 부양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스타산업을 지속적으로 새로 개발해야 국가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시대의 진입을 기회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구축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고성능컴퓨팅법의 제정과 함께 첨단 IT기반 연구개발사업에 매년 1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EU는 제6차 프레임워크 계획에 유럽 전역에 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투자를 범국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국은 지난해 ‘국가 e사이언스센터’를 설립해 과학기술의 연구방법을 기존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금세기 들어 ITBL(IT Based Laboratory)이라는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식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이와 같은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리드기술연구소(GTRC)를 신규로 설립했다.

　디지털 방식의 연구는 동일한 투자에 대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실험실(wet lab)에서 수행된 물리적 또는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할 때 연구 효율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제공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부문이 국제적으로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더욱 차별화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과학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주요과제에 포함한 뜻과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정원리를 반영할 것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천명했다.

　이번 기회에 참여정부 5년간 과학기술의 중점 정책추진 방향으로 e사이언스 추진을 제안하고 싶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법론을 기존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으로의 전환,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우월한 과학기술 방법론과 새로운 세대의 창의성이 결합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디지털 연구개발, e사이언스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하는 것,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초고속연구망 등 정보통신 자원이나 전자현미경, 입자가속기 등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확보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사업의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주관부처 간의 협력과 조화보다는 배타적이고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면도 있어 아쉽다.

　참여정부가 정부투자의 효율적 배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소외되기 쉬운 공동 활용기반 시설에 대한 적정투자 보장과 이의 지역간 균형배분을 위해 법적인 위상을 갖춘 국가적 조정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에서 이 역할을 추가로 담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어느 한 계층·지역·분야도 소외되는 일 없이 건전한 상식과 논리에 따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별히 모든 분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도구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도 투자 제1우선순위에 오르지 않는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과학기술 전반의 창의적 활동에 유언과 무언의 격려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기술트렌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슈퍼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배경이 깔려 있다. 과거 주류를 이루던 반복산술연산에 특화된 ‘벡터’ 컴퓨터는 좁은 시장성과 이에 따른 고비용 및 안정성 검증, 특유의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성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 문제 등이 부각됐다.

　반면 IBM을 주축으로 중대형 컴퓨팅업체들이 내세우는 병렬처리기법(MPP: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일반적인 CUP를 많이 사용하고 공유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 벡터형 컴퓨터보다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MPP는 슈퍼컴퓨터의 전용물이던 벡터를 대체하는 기술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세계 상위 500대 슈퍼컴퓨터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70, 80년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벡터형 슈퍼컴퓨터는 90년대 이후 병렬형 슈퍼컴퓨터에 밀려 점차 감소해 2002년 11월 기준으로 7.4% 수준에 그치고 있다(http://www.top500.org).

　이처럼 전통적인 벡터형을 밀어내고 MPP기술이 주도하게 된 슈퍼컴퓨터시장은 그러나 대칭형멀티프로세싱(SMP:Symmetric Muli-Processing) 기반의 유닉스 상용서버로 대체됐으며 또다시 소형 SMP 시스템이나 아예 칩 기반의 클러스터가 주도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2000년 미국의 세계 최고 ‘초고속-대용량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인 ASCI(당시 컴팩 수주)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작은 규모의 SMP 컴퓨터들을 많이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각각의 SMP 컴퓨터는 이들이 이미 상용화한 컴퓨터고, 이들 SMP를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해 연결해 마치 이들이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만든 것으로 이런 방식의 컴퓨터가 클러스터형 슈퍼컴퓨터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형 고성능 컴퓨터라 하면 베어울프(Beowulf)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분산돼 있는 여러 PC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빠른 계산 성능을 발휘하는 방식을 말한다. 90년대 말 베어울프 형태의 컴퓨터가 소개되면서 많은 사용자가 적은 예산으로 비교적 빠른 컴퓨터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물론 베어울프에서는 ‘가격 대비 속도’에 너무 치중해 안정성 면에서 단점도 지적받고 있다. 특히 1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대형 시스템 구축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닉스 또는 리눅스 기반의 클러스터 시스템이 연구용, 공공기관·기업 업무용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저비용·고효율·고가용성의 병렬시스템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MPI·오픈MP·병렬DB·병렬웹서버 등의 기법이 일반화되고 널리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에서 중요한 프로세서의 성능과 균형을 이루는 ‘파일 입출력시스템’ 같은 세부기술에 대한 업체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컴팩을 인수하면서 유닉스 진영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된 HP가 자체 PA-리스크 칩을 포기하는 대신 ‘아이테니엄 칩’으로 전략을 세우며 알파 클러스터 대신 ‘리눅스 아이테니엄 클러스터’를 슈퍼컴퓨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현재 클러스터 진영은 2000년 초기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SGI가 주도한 것과 달리 현재는 HP가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다.

　

　■벡터진영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벡터형 컴퓨팅의 쇠락은 크레이라는 개별 기업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크레이는 이 시장의 또다른 주자인 일본 NEC와 10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벡터형 진영의 대표주자다. 

　지난 96년 SGI(옛 실리콘그래픽스)는 기계설계나 자동차 엔지니어 분야 등에서 특화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벡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치중해온 크레이를 합병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벡터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크레이의 자산을 매각하기까지 했다. 지난 2000년 테라컴퓨터라는 회사가 크레이를 매입, 자사의 사명을 버리고 크레이를 선택해 중단된 벡터에 대한 투자에 다시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결국 지난 5년여 가까운 기간에 크레이의 이 같은 상황은 SMP 진영이 벡터 진영의 기술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허용한 중대 실수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 SMP 진영에서는 현재 12.8기가플롭스 수준의 최고 성능치를 보이고 있는 크레이시스템을 조만간 따라잡게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리스크 칩은 칩당 성능이 98년만 해도 0.96기가플롭스 수준으로 당시 8기가플롭스 성능을 구현한 벡터에 비해 턱없이 뒤져 있었지만 오는 2004년 리스크나 아이테니엄 칩 모두 단일 칩 성능이 8기가플롭스를 구현하게 될 전망이다. 표참조

　물론 이에 대한 크레이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크레이는 ‘벡터 슈퍼컴퓨터의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적인 벡터형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진 것이 틀림없지만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MPP 초병렬시스템과 PVP(Parallel Vector Processing) 병렬형 벡터시스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크레이는 지난해 연말 차세대 슈퍼컴퓨터인 ‘크레이 X1’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출시했으며 이미 수주계약된 1억달러 상당의 미 정부기관과 ORNL(department of energy's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외에 스페인 기상청 등지에 여러 대의 X1 수주와 설치를 끝냈음을 자랑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X1의 신뢰성과 성능에 대한 의심도 최근 NCSI/AHPCRC(Network Computing Services, Inc.,/the Army High Performance Computing Research Center)의 1차분 크레이 X1/32(409 Gflops) 시스템이 모든 고객 검수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함으로써 불식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크레이는 X1 시스템의 후속 기종인 ‘크레이 X1e’ 시스템에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코드명 블랙윈도’로 제품 성능을 보강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제품은 획기적인 고성능 통신 네트워크를 갖춘 크레이 X1의 명령어세트구조(ISA)를 갖춘 호환기종으로 오는 2006년 초기 시스템은 이론치 최고 성능이 수백 테라플롭스(TF/s)에 이를 것이며 이후 2010년까지 2회에 걸친 향상 작업을 거쳐 수천 테라플롭스, 즉 페타플롭스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크레이가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선을 끌던 미 에너지부 센디아내셔널랩의 ‘레드스톰’ 프로젝트에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04년 설치 목표 40테라플롭스급의 AMD 옵테론 칩 기반 초병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여느 기술보다 약 48배가 빠른 특화된 ‘하이퍼트랜스포트 상호프로세서 연결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차세대 크레이의 ‘초고성능 MPP’가 구현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레드스톰은 현재 ASCI 레드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7배 이상 강력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다룰 수 없던 핵무기와 관련한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리스트 분석

‘톱500 슈퍼컴퓨팅 사이트(http://www.top500.org)’ 리스트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 500대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국가나 컴퓨팅사업자들의 슈퍼컴퓨터시장 우위 외에도 기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11월 발표된 톱500 리스트는 슈퍼컴퓨터 기술 트렌드가 SMP 방식의 절대적인 우위, 그리고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의 세확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비율이 CPU 개수를 기준으로 40%까지 올라섰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사이트 수로는 18%, 린팩 기준으로는 30%를 넘어섰고 이 중에는 인텔·ADM나 리눅스업체 외에도 HP나 IBM의 성공 사이트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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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위 10위 내의 시스템 중 6개 사이트는 4개 미만의 CPU를 장착한 시스템을 연결한 클러스터일 정도로 클러스터의 슈퍼컴퓨터 적용이 초강세를 띠고 있다. 리눅스네트웍스가 구축한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가 5위를 차지한 것이나 HPTi의 미리넷(Myrinet)으로 구축된 포캐스트시스템스연구소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가 8위를 차지하는 등 톱500 조사 사상 처음으로 2개의 CPU 기반 클러스터시스템이 10위권에 진입한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프로세서 기반 클러스터 방식에서도 인텔 기반이 55대, AMD 기반이 8대로 나타나는 등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가 전체 93개로 지난 발표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하고 조립한 클러스터 수도 14개에 이를 정도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전체 HPTC시장이 10% 정도 성장하는 반면 HPTC 리눅스시장은 3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 이 같은 전망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테라플롭스(1초에 1조번 연산) 규모의 슈퍼컴퓨터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세계 슈퍼컴퓨터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린팩 기준으로 최소 3.2TF/s가 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톱500 안에는 1TF/s 이상의 린팩 수치를 보인 시스템이 47대였다는 점도 이 같은 흐름을 입증한다. 가장 빠른 연산능력을 보여준 슈퍼컴퓨터는 올초 일본 요코하마의 지진실험센터(the Earth Simulator Center)에 구축된 ‘지진 가상실험용 시스템(35.86TF/s)’이며, 2위와 3위는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에 있는 2대의 아스키Q 시스템이 차지했다. 두 컴퓨터 모두 HP의 알파서버 SC시스템으로 각각 7TF/s 규모의 연산능력을 갖고 있다. 

　사이트 공급업체별로는 HP가 1위로 나타났다. HP는 137개의 사이트를 확보해 131개를 확보한 IBM을 제치고 슈퍼컴시장의 왕좌를 지켰다. 그러나 용량 면에서는 IBM이 31.8%로 1위를 차지하면서 22.1%를 차지한 HP를 제쳤다.　　                              　

4. 한국IBM-한국HP

   중대형 컴퓨팅 분야의 영원한 맞수 한국IBM과 한국HP가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격돌한다. 지난 2001년 KISIT의 슈퍼컴퓨터 도입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인 양사는 올해 들어 크고 작은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서 이미 접전을 치르고 있지만 무엇보다 다가올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을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HP에 기상청 프로젝트는 지난 KISTI의 패배를 만회할 설욕전이며, 한국IBM에는 여태껏 자사 시스템이 단 한 대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상청을 대형 레퍼런스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IBM 본사 차원에서 기상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기술인력을 파견한 데 이어 HP 역시 본사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을 한국HP측에 약속했다. 구 컴팩코리아를 합병하며 중대형컴퓨팅 시장에서 IBM과 IT 지존의 자리를 두고 맞수로 올라선 한국HP. 양사의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경쟁은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내년까지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국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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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올해 고성능컴퓨터(HPC)를 전략 컴퓨팅분야 중 하나로 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관련 본사 조직인 IBM 연구소에서 블루진·그리드 컴퓨팅·생명과학 등의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 실용화하고 있으며 ACTC라는 고급 전문가 조직을 통해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지원의 결과로 인터넷의 미래라고 일컬어지는 분산 환경 가상 통합을 위한 그리드 컴퓨팅의 표준화와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최초로 인간두뇌의 연산 성능을 보유할 ‘아스키 퍼플’, 저전력 고성능 슈퍼컴퓨터인 ‘블루진’, 가상 벡터 컴퓨터인 ‘블루 플래닛’ 등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슈퍼컴퓨터 활용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IBM의 슈퍼컴퓨터 전략은 ‘파워 칩’ 전략에서 시작된다. IBM은 현재 파워4의 후속인 파워5 개발을 완료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최종 시험단계에 있으며, 2006년 출시 예정인 파워6 칩 개발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상태다. 파워5 칩에는 ‘패스트패스(Fast Path)’라는 하드웨어 가속화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던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칩 안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 인터넷의 기반인 TCP/IP 통신과 병렬 프로그램을 위한 MPI 통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구현한다. 또 하나의 칩을 마치 두 개의 칩인 것처럼 사용하여 강력한 성능을 내는 ‘동시 멀티스레딩(Simultaneous Multi-threading)’ 기법도 구현하게 된다.

　파워6 칩은 파워5의 ‘패스트 패스’ 기능에 DB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표준DB 언어작업 성능을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된다. 이 칩은 p시리즈·i시리즈·z시리즈 등 모든 중대형 서버 제품군에 탑재할 계획이다.

　IBM의 슈퍼컴퓨터를 위한 전형적인 제품으로는 p690으로 대표되는 파워4 칩 기반의 IBM e서버 p시리즈 제품과 클러스터 1600, 그리고 인텔 계열 프로세서 기반인 클러스터 1350 및 ‘블레이드센터’ 등이 있다. 병렬슈퍼컴퓨터를 위한 핵심기술인 초고속 병렬 네트워킹을 위해 IBM은 현재 p시리즈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위해 개발된 SP스위치 시리즈의 다단계 스위치형 고속 병렬네트워크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에서 지원되는 주요 고속네트워크 솔루션을 사용한 클러스터 구성도 지원한다.

　IBM은 현재 전세계 상위 500대의 슈퍼컴퓨터 중 129개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론 성능치 12.3테라플롭스인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의 ‘아스키 화이트(ASCI White)’ 시스템을 비롯해 영국 HPCx 컨소시엄, 미국기상연구소(NCAR), 미해군해양연구소(NAVO), 미국에너지과학전산원(NERSC), 유럽중기상예측센터(ECMWF) 등이 대표적인 사이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KISTI에 설치된 이론 성능 665기가플롭스의 p690 클러스터를 비롯해 서울대학교·전북대학교·동명정보대학·현대자동차 등에 IBM 슈퍼컴퓨터가 설치돼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KISTI에 총 이론성능 4테라플롭스가 넘는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터뷰> 이상호 부사장

 “성능중심의 슈퍼컴퓨팅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능 우위성은 물론 대용량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생명공학 알고리듬이 결합된 ‘딥컴퓨팅’ 개념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 딥컴퓨팅에 그리드컴퓨팅, 클러스터·생명공학·HPC 온 디맨드 개념을 가미한 IBM의 새로운 컴퓨팅 모델로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호 IBM 부사장은 슈퍼컴 고객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의 슈퍼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 응용 프로그램의 최적화 및 시험을 위해 다양한 유관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시스템 소유자·관리자·사용자 등을 위한 다양한 관심사를 망라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팅의 용도를 확대하고 그 용도에 맞는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과 밀접하게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사장은 “IBM은 슈퍼컴 공인 사이트인 톱500 슈퍼컴퓨팅 사이트에 가장 많은 제품군이 등재되는 등 슈퍼컴 분야의 우위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데다 중장기 명확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슈퍼 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력 기반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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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P(대표 최준근)의 슈퍼컴퓨터 전략은 ‘아이테니엄’ 칩과 ‘리눅스’ OS를 근간으로 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로 압축할 수 있다. 

　HP가 합병한 구 컴팩의 알파 기술에서 핵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유닉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렬처리 기술. 한국HP의 슈퍼컴퓨터 전략에서 클러스터는 특히 아이테니엄 칩 전략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미 HP측이 밝힌 칩 로드맵에서도 나와 있듯 2005년 이후부터는 아이테니엄 칩 기반으로 전환이 구체화되는데 슈퍼컴퓨터 역시 아이테니엄 기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병렬처리 기술인 클러스터가 상용칩인 아이테니엄 칩을 수백대, 수천대 연결하는 핵심기술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HP는 일반 상용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자사 HP-UX OS를 비롯해 윈도·리눅스 등 고객과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른 멀티OS 전략을 펼칠 계획이지만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만큼은 리눅스를 ‘전략적 OS’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HP측은 IA32용 리눅스는 공개 소스 커뮤니티 위주로 개발돼 왔지만 아이테니엄 환경에서는 HP가 커널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됐음을 강조한다. 현재 2.4.x는 HP 실험실의 비욘 헬가스가, 2.5.x는 데이비드 모스버거가 담당하고 있어 아이테니엄용 리눅스는 HP-UX의 장점을 받아들여 전사적인 수준의 OS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HP의 이같은 리눅스 전략은 이미 세계적인 유수의 슈퍼컴퓨터 센터들에서 주력 OS를 리눅스로 바꿔나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클러스터 시스템에 있어서는 윈도보다 리눅스 OS가 시스템 구성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입출력(IO) 대역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소스 형태의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CFS)이 필요한데 슈퍼컴퓨터센터 ‘PNNL’이나 인텔·클러스터파일시스템사 등과 리눅스상에서의 클러스터 파일시스템을 구현하는 ‘Lustre(http://www.lustre.org)’의 개발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수학 라이브러리인 MLIB를 리눅스 기반 아이테니엄 시스템에 포팅했으며, 조만간 32비트 IA서버에도 포팅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PI 부분에서 HP는 최적화된 HP-MPI를 아이테니엄 IA서버에 포팅할 계획이다.

　한국HP는 이미 세계적인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S45나 DS20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인 ‘SC45’나 ‘SC20’을 당분간 유지하되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핵심기술 ‘트루64’의 기술이 HP-UX에 완전히 흡수되는 2005년부터는 아이테니엄을 기반으로 한 HP-UX 클러스터와 리눅스 클러스터를 전략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한국HP는 이 시기에 ‘클러스터팩’이라는 HP-UX용으로 패키지화돼 있는 클러스터 제품과 XC6000·XC3000(인텔칩 기반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이라는 HP에서 패키지하고 테스트한 리눅스 클러스터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테니엄2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는 PNNL·피츠버그 슈퍼컴퓨터센터·오하이오 슈퍼컴퓨터센터 등 세계적인 슈퍼컴퓨터센터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상연구소·삼성종합기술원·LG전자·한라공조·해양연구소·KISTI·ETRI·ADD·금호·현대자동차·포항공대·한국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중공업 등의 슈퍼컴퓨터로 한국HP의 제품이 채택돼 운영중이다.

　<인터뷰> 김병두 부사장

 　“HP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아키텍처의 선두주자입니다. 슈퍼컴퓨터 역시 이 방향과 일치되게 리눅스 및 아이테니엄을 통해 국내외의 슈퍼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시스템 성능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시스템그룹(ESG)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두 부사장은 지난 2001년에 출시된 아이테니엄 프로세서가 작년, 코드명 맥킨리인 ‘아이테니엄2’로 발전한 이래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테니엄2는 이미 여러 업계 표준 벤치마크에서 우수성을 드러냈고, 특히 슈퍼컴퓨터에서 중요한 실수연산 작업에서 탁월한 우수성을 드러낸 만큼 슈퍼컴퓨터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부사장은 “본사 차원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아이테니엄에서 공개소스 보급을 목표로 한 ‘젤라토’라는 커뮤니티를 유지 및 후원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는 CERN·NCSA·NCAR·PNNL·피츠버그 슈퍼컴퓨터센터·INRIA·오하이오 슈퍼컴퓨터 센터 등 세계적인 유수의 슈퍼컴퓨터센터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아이테님 기반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는 상용비즈니스 시장에서 유닉스를 대체하는 아이테니엄 세력보다 더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크레이코리아-한국실리콘그래픽스 

    ■크레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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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30년 동안 슈퍼컴퓨터 산업에 전념해 온 크레이가 지난해 11월 차세대 슈퍼컴퓨터인 ‘크레이 X1’ 시스템을 발표하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슈퍼컴퓨터의 대명사로 불리는 크레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현재의 KISTI에 공급된 크레이2 시스템부터 크레이 YMP·C90·T90, 작년 KISTI에서 퇴역한 크레이 T3E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국내 슈퍼컴퓨터 사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크레이 X1은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크레이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전략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빠른 단일 CPU 성능(12.8기가플롭스:Gflops)을 보유하고 있으며, 벡터 시스템의 장점인 높은 기억장치 대역폭과 초병렬시스템의 장점인 높은 확장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높은 유효성능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크레이 X1 시스템은 4000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해 50테라플롭스(Tflops:32비트 연산시 100Tflops)에 달하는 성능을 제공하며, SMP 시스템의 단점인 CPU와 기억장치 사이의 병목현상을 해결했다. 보다 많은 데이터 이동선로를 프로세서와 기억장치 사이에 밀도있게 집적해 높은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입출력(I/O)을 포함해 전체 시스템의 어느 한 곳이라도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잡인 시스템으로 유효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경쟁 시스템보다 설치공간 및 전력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크레이 X1 시스템은 단위 제곱미터당 280Gflops, 전력 1㎾당 12.8Gflops를 설치 운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실유효성능을 따진다면 여타 경쟁 시스템보다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운용비용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제한된 공간과 전력조건에 많은 컴퓨팅 자원을 설치할 때 큰 장점을 발휘한다.

　크레이코리아는 크레이 X1 시스템의 하드웨어 공급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과 테스트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자동차 산업 관련 고객에게 제공하며, 지놈과 프로테노믹스 모델링, 가상 수술 시뮬레이션, 세포 조직 모델링을 생명과학 관련 고객에게, 기후 모델링과 대기와 해수 등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를 통합한 시뮬레이션을 기상 관련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크레이의 주요 준거 사이트로는 초기 계약단계에서부터 주목받아왔던 미 에너지부 센디아내셔널랩의 ‘레드 스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오는 2004년 40Tflops급 구현을 목표로 AMD 옵테론 프로세서 기반 초병렬 시스템 개발작업인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여느 기술보다 약 48배가 빠른 특화된 ‘하이퍼트랜스포트TM 상호 프로세서 연결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차세대 크레이의 초고성능 MPP를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인터뷰> 크레이코리아 우보용 지사장 

　“일반적인 SMP 시스템은 크레이 X1 시스템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벡터형 슈퍼컴퓨터에 비해 CPU와 메모리 그리고 IO 장치간에 실질적인 대역폭에서 많은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 성능에 비해 실제 유효성능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보용 크레이코리아 지사장은 SMP방식의 슈퍼컴퓨터에 대한 평가의 과도함,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클러스터 시스템과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혼재돼 사용됨을 지적했다. 슈퍼컴퓨터가 꼭 가져야 할 완벽한 64비트의 명령어와 데이터 처리 및 커널 수준의 체크포인트, 재시작(Checkpoint/Restart) 지원, 높은 대역폭의 균형있는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높은 유효성능 제공, 극도의 확장성에서도 완벽한 단일 시스템 이미지(SSI:Single System Image) 제공, 프로그램의 용이성, 극적으로 줄인 시스템 설치공간과 낮은 소비전력 등은 어떤 시스템도 흉내 낼 수 없는 크레이 시스템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슈퍼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 지사장은 “크레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 주요 시장은 기존에 크레이 시스템을 사용했던 고객과 클러스터나 상업용 SMP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해 높은 실효성능의 차세대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고객들”이라며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실리콘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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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그래픽스 슈퍼컴퓨터 앞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

　한국실리콘그래픽스(대표 심풍식)의 슈퍼컴퓨터 전략은 ‘듀얼 시스템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듀얼전략은 △최근 출시한 아이테니엄2 칩과 리눅스 운용체계를 채택한 ‘알틱스 3700’과 ‘알틱스 3300’ △64비트 밉스 리스크 RISC 프로세서 기반의 ‘오리진 300’ 및 ‘오리진 3000’ 등 2종의 시리즈로 제품을 이원화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알틱스 3000은 산업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이테니엄2 프로세서와 리눅스 운용체계를 채택한 제품으로 누마플렉스 기술을 채택해 모듈러 시스템 방식을 통해 사용자들이 한번에 하나의 컴포넌트씩 최적의 구성을 할 수 있으며 걱각의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확장 가능하다. 

　향후 SGI는 알틱스 시스템에서는 SGI의 12.8Gb/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갖는 SGI 뉴마링크4 기술을 이용해 클러스터 노드간에 메모리를 공유하는 ‘전역공유메모리 슈퍼클러스터 시스템’을 최대 2048개 아이테니엄2 프로세서를 가진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면 10테라플롭스(Tflops) 이상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다.

　누마플렉스 기술이 적용된 오리진 시리즈는 최대 512개 프로세서를 지원할 수 있는 오리진 3000을 비롯해 브릭단위의 모듈러 구성으로 확장성을 제공, 필요에 따라 오닉스 3400 혹은 오닉스 3800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오리진 3200 등 4개 제품이 있다.

　특히 오리진 계열의 시스템을 내년에는 현재 성능 대비 5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MIPS 프로세서를 출시하고, 최대 1024개의 MIPS 프로세서를 가진 단일 운용체계하의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오리진 슈퍼컴퓨터는 인피니밴드를 활용해 수만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다. 또 고집적기술을 개발해 1개의 랙에 128개의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 랙당 1Tflops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집적 슈퍼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다.

　SGI 슈퍼컴퓨터의 주요 사이트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우주의 기원 연구에 오리진 3800과 오닉스 3800 슈퍼컴퓨터 및 1.6TB의 RAID 스토리지를 이용해 비주얼 에어리어 환경에서 우주의 빅뱅 이후 갤럭시를 연구하고 있다.

　또 NASA의 AMES 연구센터에는 1024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오리진 3000 슈퍼컴퓨터를 단일 운용체계하에서 운영하고 있다. SGI의 공유 메모리 프로그램 모델 환경에서는 클러스터 기반의 시스템과는 달리 이론 성능 대비 실제성능의 구현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ASA에서는 미국내의 수천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여러 오리진 시스템을 이용해 IPG(Information Power Grid)라는 그리드를 구축, 각종 항공우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제품선택 이유는 가격대비 성능 면에서 공유 메모리 프로그램 모델은 분산 메모리 아키텍처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KAIST가 오리진 2000을 48CUP로 묶어 사용중이다. 명지대는 오리진 3400을 CPU 20개로 구성해 과학계산용으로 사용하며 전 학생들에게 개방해 현재 그리드 컴퓨팅 테스트 장비로 사용중이다.

　

   <인터뷰> 심풍식 한국실리콘그래픽스 사장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와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를 원하는 슈퍼컴퓨터 사용자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기종 데이터의 공유가 용이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 고성능 네트워크 대역폭과 보안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실리콘그래픽스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심풍식 한국실리콘그래픽스 사장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누마플렉스 아키텍처와 전세계 어디서나 데이터 공유를 빠르고 용이하게 지원하는 비주얼에어리어네트워크(VAN)를 지원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슈퍼컴퓨터 분야의 오랜 노하우를 보여줄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SGI의 슈퍼컴퓨터 관련 제품은 모두 제3세대 누마(논-유니폼 메모리 액세스:Non-Uniform Memory) 아키텍처를 구현해 단일 메모리 이미지·단일 운용체계 커널·캐시일관성 등을 지원해 싱글 시스템 이미지 관리를 실현해 구축용이성과 사용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이 특징인 누마플렉스 아키텍처는 제3세대 공유 메모리 시스템으로, 이 아키텍처를 채택한 슈퍼컴퓨터는 확장될수록 그 성능 경쟁력이 월등이 나아진다. 따라서 누마플렉스 아키텍쳐는 슈퍼컴퓨터 사용자들이 크고 복잡한 작업모델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심 사장은 “밉스 리스크 칩에 IRIX를 채택한 오리진 3000, 오닉스 300과 인텔 아이테니엄2에 리눅스를 채택한 알틱스 3000 제품을 두 축으로 변화되는 슈퍼컴퓨터 시장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6. 클러스터도 중심 세력       

   저비용 고성능에 확장성이 뛰어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가 뜨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량의 소형서버나 칩을 클러스터로 묶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 2000년을 지나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클러스터 비즈니스가 국내 컴퓨팅 영역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클러스터 전문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 비즈니스는 다국적 IT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서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클러스터 SI 기술을 활용해 전문영역을 형성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단순한 서버 판매가 아닌 솔루션 기반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구축으로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또 리눅스 기반의 사업을 시작했던 다수 벤처들이 문을 닫았지만 클러스터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리눅스 특성상 살아남은 기업들은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SI업체 중에서는 포스데이타가 리눅스병렬처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문업체인 이파워게이트가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를 미국·일본 등지에 설립, 슈퍼컴퓨터 ASP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슈퍼컴퓨터를 개발, 해외시장에서 승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이 분야에서 국산서버 사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엔솔테크나 리눅스베이를 비롯해 클루닉스, 팝아트컴퓨터, 리눅스원, 아이키스텍, 테라텍 등이 이 분야의 전문업체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국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시장은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SI 비즈니스만을 고려할 때 2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원 (KISTI)이 대규모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국립환경연구원이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일부 업무에 클러스터 환경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른바 ‘클러스터 중흥기’를 맞고 있다.

　클러스터는 저비용 고성능의 서버와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 슈퍼컴퓨터의 높은 자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망설여 왔던 연구소나 기업체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높은 가격대 성능비에도 불구하고 고가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진입이 어려웠지만 SMP 시장의 잠식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견 이상이다.

클러스터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그래픽 분야, 대용량의 유전자서열 검색 등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를 비롯해 유체역학 등 자연과학해석시스템, 인간의 우주진출을 앞당기는 항공우주과학, 여름철 집중호우를 알아내는 기상예측시스템, 국방전력 증강을 위한 워게임 등 국방전술전략 가상 시뮬레이션,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미래의 주가가치를 예측해 내는 주가예측 및 분석시스템, 자동차가상충돌시험, 원료배합분석, 건축구조분석, 신소재개발 등 빠른 계산이 요구되는 수요처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ERP솔루션이나 병렬DBMS를 적용한 고가용성의 데이터처리 분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 클러스터 전문업체

■ 포스데이타 : 리눅스 클러스터 ‘대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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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사업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눅스 클러스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는 클러스터 시장이 형성될 무렵인 99년 초부터 클러스터 기반 기술을 연구, 2001년 연구소 내에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320 CPU(185 Gflops)의 클러스터를 개발, Top500.org에 184위에 랭크되는 등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지난해부터는 자체 연구활동 외에도 외부사업 부문을 강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 이화여자대학교 등 연구소 분야를 비롯해 포스코 6시그마 통계분석시스템, 서울시 교통흐름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잇달아 수주함으로써 그동안 과학기술연구 같은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클러스터 기술을 산업 및 공공분야까지 확대시키는 등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포스데이타는 특히 ‘스페이스클러스터(http://cluster.posdata.co.kr)’라는 자체 브랜드로 클러스터 고급화를 선언, 그동안 메인슈퍼컴의 보조시스템 정도로만 인식되던 클러스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포스데이타의 클러스터 전략은 우선 기존 기업에서 사용중인 유닉스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보해 리눅스에 대한 선입견으로 불안해하는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one stop service)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유닉스 기반의 ERP시스템을 리눅스 클러스터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의 기간시스템으로 리눅스 클러스터를 구축(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적용사례로 활용, 이 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는 차별화된 리눅스 클러스터기반 핵심솔루션 개발로 바이오인포메스틱·I TS분야·생체인식 분야 등에 필요한 솔루션을 산학연 공동개발 및 자체 개발로 진행하고 있으며, 리눅스 관련 솔루션의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리눅스 클러스터 BMT센터를 통해 테스트와 검증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사부문 CMM 레벨4 획득을 계기로 품질관리에도 힘쓰고, 사용자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리눅스 클러스터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뷰> 김광호 포스데이타 대표

      “벤처 중심의 클러스터사업은 그 위상과는 달리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머물러 왔고, 업체간의 저가 출혈경쟁이 심해 업체 부실화를 초래해 수많은 클러스터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산업이 부실화됐습니다. 포스데이타는 명실상부한 리눅스클러스터 사업의 전문기업으로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김광호 포스데이타 사장은 향후 2005년경에는 클러스터가 전체 IT인프라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당장 돈이 안되지만 포스데이타가 리눅스클러스터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그 시기를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김 사장은 “병렬ITS솔루션, 생체인식 중 지문인식 알고리듬 솔루션 등 특화 솔루션 외에도 SI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의 클러스터 시장 적용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현재 자체 리눅스 인증센터를 설립해 IBM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리눅스 클러스터 ‘컴페턴시 센터’를 운영, IBM의 각종 솔루션을 검증 테스트하고 있는 것 외에도 인텔과 ‘포스데이타-인텔 랩’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추진중인 소프트웨어 인증분야 중 리눅스 소프트웨어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파워게이트 : 클러스터 슈퍼컴 ASP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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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처음으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서비스임대(ASP)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이파워게이트(대표 최은석)는 솔루션 기반의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파워게이트가 자체 개발해 구축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를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슈퍼컴 응용 서비스 개발’ 전략은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1단계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렌더링 서비스는 미국·일본 등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 자원탐사 등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클러스터 솔루션 상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객의 최종 목적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클러스터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객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TV·냉장고와 같은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도다. 

　이파워게이트의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다. 슈퍼컴퓨터의 발전방향은 그리드 컴퓨팅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국가적·지역적 경계는 무의미하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파워게이트는 클러스터 기술방식을 활용해 미국슈퍼컴퓨팅센터(EPG-USA,2002.2)와 일본슈퍼컴퓨팅센터(EPG-JAPAN,2003.3)를 설립했으며 향후 중국·유럽 등지에 현지 특성에 맞는 슈퍼컴퓨팅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 이들 센터를 모두 그리드로 연결하는 ‘글로벌 그리드 컴퓨팅 센터’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파워게이트는 지난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테라클러스터’ 개발 1단계 사업에서 128CPU 클러스터시스템이 230Gflops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 당시 국내 최고 성능은 물론 본격적인 국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도입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국립환경보건원(NIER)에서 도입한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유전자 서열 검색용 클러스터 시스템, 서울시립대의 서울GRID센터에 구축된 256PC 클러스터 시스템 등을 주요 사이트로 확보했다.

   <인터뷰> 배영주 이파워게이트 국내사업담당 사장

   “과학수치 연산분야에 치중돼 있는 클러스터 슈퍼컴퓨터의 활용분야를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분야로 확대하는 개척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배영주 이파워게이트 국내사업 담당 사장은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기반의 렌더링 서비스로 국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다.

　클러스터 시스템과 접목할 때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해 ‘어플라이언스’ 개념의 자체 솔루션을 상품화한다는 전략이다. 이파워게이트는 현재 렌더링에 적합한 클러스터 시스템 ‘RM2’ 외에도 화학분야의 ‘GAU클러스터’,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스트라토’, 대용량 DB서버 구축에 필요한 ‘콜로세움’ 등의 어플라이언스 클러스터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배 사장은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모르더라도 고성능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특히 “단순한 시스템 관리가 아닌 보안, 바이러스 예방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서비스프로바이더(MSP)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제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관리툴 ‘ezCon’과 ‘ezMSP’를 사용할 계획이다.

■ 삼성전자 : 클러스터 새 강자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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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총괄 정철두 전무)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대학교 항공우주 구조연구실에서 진행했던 180노드급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참여했다. 이 시스템은 성능면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80위(685Gflops/s)에 등록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기반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는 기존 1위 시스템(596Gflops/s)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기록됐다.

　이 프로젝트는 초반부터 클러스터 시스템의 비즈니스 표준 제시라는 측면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점 설계됐다. 그 과정에서 각 노드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삼성전자에서 적용하는 2웨이 서버용 인텔 E7500 칩세트 기반 보드를 사용, 시스템 전체 속도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현재 많은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 시스템은 각각의 노드가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계정 하나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 사용된 윈도2000 어드밴스트 서버는 DDNS(Dynamic Domain Name System)와 연동해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액티브 디렉터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각각의 클러스터 노드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고 DDNS와 연동하는 액티브 디렉터리를 설치, 각각의 클러스터 노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윈도 클러스터 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HPC 분야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진 기술력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입증했다고 보고 사업화 및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앞서 운영·관리·지원·제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툴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중 사용자와 다중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슈퍼컴퓨터급 대규모 클러스터에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의 연구 및 클러스터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의 확보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리소스 매니지먼트 및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패럴렐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8년 11월부터 4노드 및 8노드 클러스터 시스템을 활용, 1년간 인텔과 알파칩을 이용한 클러스터 구성 및 미들웨어군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고, 그 결과 2000년 5월 64노드, 2000년 9월에는 128노드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 해외서 맹위 ‘토종 자존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대표 김근범)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국내 서버업체의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다.

　슈퍼컴퓨터 리스트에 발표된 도쿄공업대학(톱 500사이트 68위), 미해군연구소(95위) 외에 독일의 다임러벤츠, 미국의 석유회사인 코노코 등 거대 기업군에서부터 코넬·UCLA 등 다수의 미국 대학 연구소들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유명 대학 연구소까지 다양한 클러스터 컴퓨터 고객사에 ‘아프로 1U’ 시리즈를 공급, 클러스터 컴퓨터 전문기업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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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와이드는 최근 ADM 64비트 칩 ‘옵테론’이 장착된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를 출시하며 슈퍼컴퓨터 시장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와이드는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설계 초기부터 해외 가스·오일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 정밀하게 분석, 클러스터의 컴퓨팅 업무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클러스터 본연의 업무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 형태의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넷·돌핀·인피니밴드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함은 물론 전원 케이블의 내장화를 통한 케이블의 간소화, 1개의 랙에 160개의 고밀도 프로세서를 적재하는 고집적도 등 클러스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고려사항이 설계 초기부터 적용됐다.

　또 서버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원격 소프트 온오프 기능은 물론 서버가 하드웨어적으로 정지됐을 경우에도 ‘아웃 오브 밴드 컨트롤’ 기능을 제공, 다수의 서버를 관리하는 사용자 편의성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AMD의 옵테론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서버는 옵테론의 특징인 64비트와 32비트 OS 환경뿐만 아니라 64비트 OS를 사용할 경우에도 32비트로 코딩된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 기존 32비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64비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췄다. 

　인텔의 제온칩을 이용한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이용해 CPU 병렬처리를 통해 CPU 사용을 극대화시켰으며, 533㎒까지 확장된 FSB를 통해 보다 빠른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발표되자마자 아프로인터내셔널을 통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공급됐으며, AMD의 옵테론 기반 아프로 하이퍼블레이드 서버는 AMD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AMD 옵테론 프로세서가 나오기도 전에 텍사스A&M대학을 비롯해 많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주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 팝아트컴퓨터 : 기초과학 분야 구축실적 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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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아트컴퓨터(대표 최순호)는 지난 93년 파바트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이래 94년부터 리눅스 보급사업과 DEC의 알파시스템 CPU 및 메인보드를 수입, 리눅스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과 트루64 유닉스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면서 이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다.

　98년 리눅스시스템즈와 리눅스비지니스를 설립, ‘알짜리눅스’를 개발·배포했고, 99년 8월 창투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파바트·리눅스비지니스·리눅스시스템즈를 합병해 리눅스원 창업을 주도한 모체이기도 하다.

　팝아트컴퓨터는 초기 국내업체인 삼성전자의 알파 CPU 및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개발·공급에 주력해오다 97년부터 리눅스 클러스터 사업에 본격 나섰다.

　주요 구축 준거사이트로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계산실(제온 32CPU)이 외부 서비스용으로 추진한 CFD·스타CD 등 공학계산 서비스용 클러스터 슈퍼컴퓨터(과금시스템 및 플랫폼 스케줄러 포함)를 구축한 것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의 고속수치연산용 서버,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P4-16CPU), 세종대학교 화학과(P4-8CPU),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전산실습실, 물리화학연구실, 통계역학연구실, 생명과학부, 이론화학연구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수학연구소 해석학 및 응용수학 등 순수계산용(32CPU)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등 기계항공분야의 열·유체, 화학분야의 구조분석과 단백질 모델링 분석,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돼 있다.

　팝아트컴퓨터는 그간 전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쌓아온 클러스터 시스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 실험실과 연구소 등을 타깃으로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영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에는 약 30억원, 작년에는 35억원의 매출을 올린 팝아트컴퓨터는 올해 50억원 매출 목표를 세웠으며, 시장확산과 더불어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엔솔테크 : 바이오 클러스터 독보적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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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솔테크의 유전자분석솔루션 구동 모습]

   대덕밸리의 엔솔테크(대표 김해진)는 정보기술(IT)을 생명기술(BT)에 접목해 유전자분석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생명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 기업이다. 

　엔솔테크의 주력 제품은 ‘진마스터(GeneMaster)’ ‘하이퍼블라스트(Hyper-BLAST)’ 등 유전자분석솔루션을 탑재한 고성능 서버·클러스터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또 유전자분석솔루션을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관리솔루션인 e카페를 개발해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엔솔테크가 개발한 진마스터는 발현유전자정보(EST) 분석과 기능별 카테고리 설정에 필요한 복잡한 제반 처리과정을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환경에서 통합, 자동화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특정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물정보분석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외부 기관에 EST 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뿐 아니라 연구 중인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엔솔테크는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슈퍼컴퓨팅급 108노드 규모인 고성능 블레이드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 클러스터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엔솔테크는 고성능 클러스터 시스템뿐 아니라 시스템에 사용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하이퍼블라스트는 바이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전자 염기서열의 상동성(homology)이나 유사성(similarity)을 비교·분석하는 생물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인 NCBI의 블라스트를 병렬화해 개발한 제품으로 하나의 분석작업을 클러스터에서 병렬화해 클러스터 내 노드들을 확장시켜 블라스트 분석 시간을 줄여준다. 16CPU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하이퍼블라스트를 실행할 경우 하루 3만5000개 이상의 블라스트X를 처리할 수 있다.

■ 샌디아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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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아시스템즈(대표 이승수)는 지난해 7월 리눅스인터내셔널의 하드웨어사업팀이 독립해 설립한 기업이다. 설립 1개월 만인 2002년 8월에 연세대 전자공학부의 16노드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규모 인력이지만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샌디아는 부족한 솔루션 기술을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연세대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이나 NHN의 아바타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도 엔버젼스와의 공동 협력으로 완료했다. 또 올 2월의 ETRI 클러스터 구축도 엑설러스코리아와 협력해 유체역학 솔루션을 이용한 대용량·고성능의 유체역학 전용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 구축한 대용량 신약 개발 시스템도 전문업체와의 합작품이다.

　특히 올 2월 구축한 ETRI 클러스터 시스템은 70Gflops(실제성능) 이상의 벤치마크 성능을 기록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회사 설립 후 10개월의 짧은 기간에 10군데 이상의 대형 리눅스 클러스터 사이트를 확보한 샌디아는 계산용 클러스터 제품 이외에도 NHN이나 타이젬(최대 바둑 포털 사이트) 등 대형 포털 사이트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샌디아는 ‘넥스트서버’라는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인텔칩 기반의 타이거 클러스터 및 AMD 기반의 라리온 클러스터를 개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샌디아시스템즈는 올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리눅스 클러스터 BMT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클루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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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루닉스(대표 권대석)는 서울대 병렬처리연구실과 운용체계연구실 핵심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출발해 올해 4년째에 접어든 리눅스 기반 클러스터 서버 전문기업이다.

　클루닉스는 슈퍼컴퓨터 대체제품인 HPC 분야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서울대·서강대·포항공대 등 국내 유명대학과 KISTI 등에 공학용·계산용 클러스터 서버를 구축했던 클루닉스는 올해 클러스터 모니터링과 탁월한 관리기능을 겸비한 HPC 전용 솔루션인 엔클러스터(EnClusterTM) HPC를 완성해 제품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달중 출시예정인 STFT/MPI 라이브러리는 병렬프로그램 상태 저장 및 상태 복구·재시작 기능을 구현한 HPC 전용 솔루션으로 그동안 HPC 사용자가 계산 작업중 잦은 시스템 다운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을 해결했다.

　클루닉스는 30여명의 직원 중 20여명이 클러스터 서버 관련 기술개발 인력으로 구성돼 있을 만큼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클러스터 기술 중심 기업전략을 고수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개발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응용분야별 개발조직 전담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갈 예정이다.

　클루닉스는 지난해 40억원 매출에 이어 올해에는 200% 이상 매출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터미널 서비스 클러스터링과 스토리지 클러스터링 제품으로 일본·중국 등 현지업체와 사업제휴도 추진중이다.　

■ 리눅스베이

 리눅스베이(대표 이성섭)는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과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솔루션 개발 전문의 젊은 기업으로 리눅스 클러스터사업과 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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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베이는 우선 리눅스 클러스터 분야에서 HPC 슈퍼컴퓨팅 모델과 바이오 HPC 모델을 패키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개발 성과와 통합해 바이오인포매틱스 제품 및 기술을 탑재한 BT 정보처리 전용 바이오 HPC 솔루션 개발 역시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의 경우 리눅스베이는 게놈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 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툴을 개발하는 등 유전자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리눅스 기반의 G 솔루션으로 통합하고 있다. 리눅스베이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전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유전체연구센터에 유전자 서열 정보 분석용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학교 농과대학과 배추 게놈 분석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제휴를 체결해 리눅스 클러스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포항공대 생물학정보센터 리눅스 기반 유전체 서열 정보 처리용 클러스터 시스템, 숭실대학교 분자설계연구센터 유전체 서열 정보 처리용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시 컨설팅을 수행했다.

■ 아이키스텍

 아이키스텍(대표 조현장)은 96년 법인으로 출발할 당시 POS(백화점 및 대형 할판점 등) 중심의 사업을 펼쳐왔으나 PC클러스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이키스텍은 우수한 연산능력을 요구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대비 연산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던 AMD 칩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게 됐으며, KAIST 산하 KIAS(고등과학원)에 한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CPU 500여개(262노드)의 클러스터 시스템(제네)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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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인하대학교(AMD-16노드), 경북대학교 고에너지 연구소(AMD-듀얼 22노드, 인텔 16노드), 화학과(인텔 16노드), 서울대 분자촉매 연구소 및 물리과연구소 등 많은 대학과 기업연구소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이키스텍은 사용자 실정에 맞게 공간·예산·시간절약형 패키지를 출시, 최소한의 셋업작업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키스텍은 보다 쉽고 간편한 운용 및 설치로 범용화된 클러스터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형 사업자와는 차별화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대학연구소나 파일럿시스템 등에 사용하는 저가형 시스템 ‘IKIS-CI08’과 중소규모 연구소 대상의 IKIS-CIG16·IKIS-CAG08 등으로 제품을 세분화했다. 또 아이키스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에 64비트 AMD 칩인 옵테론을 장착, 기존 AMD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온도와 공간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 테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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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텍(대표 공영삼)은 지난 93년 영상솔루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 전문기업으로 출발해 인텔 서버 플랫폼과 자체 브랜드 ‘테라 서버’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테라텍은 클러스터 서버 전문기업으로 랙타입 1 유닛 제온 듀얼 서버 모델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19인치 랙캐비닛, 공유기(KVM:Keyboard Mouse Monitor), 네트워크 장비, UPS,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및 IDE/SCSI RAID 스토리지와 NAS 장비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인텔 서버 SR1300(7501WV2)과 자체 브랜드 TT1366(7501BR2)은 1 유닛 제온 533㎒ 듀얼칩 서버로 핫스왑 SCSI U320을 지원하며 ECC DDR Reg 메모리,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강력한 성능의 클러스터 서버다.

　서울대학교 공대에서는 4대의 제온 2.6㎒ 듀얼 CPU가 탑재된 SC5200(7501HG2)에 클러스터 솔루션이 탑재돼 연구개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분자설계연구센터에서는 펜티엄4 서버 보드가 탑재된 TT1266 10대를 리눅스 기반 클러스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테라텍에서는 렌더링 클러스터 서버를 이용한 렌더팜 시장에서도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상, HDTV, 게임개발, 3D 애니메이션 제작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렌더링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렌더링 클러스터는 랙캐비닛당 84개의 CPU 장착이 가능하며 내장형 지능을 이용해 모든 종류의 렌더링 작업을 완벽히 처리해주는 렌더팜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리눅스원

[image: image17.jpg]



   리눅스원(대표 예종길)은 자체 개발한 자동 설치·복구 모니터링 솔루션인 ‘이지 클러스터(EZ-Cluster)’를 기존 제품에 새롭게 적용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리눅스원은 국내시장이 16노드급 이상보다는 16노드급 이하 클러스터 수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개인 사용자나 소규모 클러스터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기존 클러스터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소음과 부대장비 관리 등을 개선한 8노드, 16노드급 고성능 클러스터를 데스크톱 형태로 개발, 오는 6월 초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눅스원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개발툴 전문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번들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업체와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을 공동 개척할 계획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타 업체의 클러스터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재구매 사용자를 위한 특별 할인정책과 각종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멀티벤더, 멀티운영체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사용자 매뉴얼과 교재를 발간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해 클러스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기술 전문업체로서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도 주력 중이다. 이 일환으로 클러스터링 프로그래밍 교재(Running MPI Programing)를 발간해 대학교 교재나 연구소용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2) 클러스터 솔루션

    클러스터 시장도 솔루션이 견인한다.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시장은 대량의 PC 서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차원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선 실제 가동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 초기 시장을 주도한 기업들이 ‘리눅스’라는 간판을 건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결국 적지 않은 기업들이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해 사업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현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클러스터는 대용량 계산, 대용량DB 검색 등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시작된 만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솔루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전자 구조(Electronic structure)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양자 역학 기본 법칙과 분자구조·분자계 진동 주파수 등으로부터 다양한 분자의 성질을 예측해내는 솔루션 ‘가우시안’을 비롯해 유한체적법(FVM·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해 질랑, 운동량, 에너지와 화학종의 보존방정식을 푸는 수치해석분야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3차원 비탄성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모사해주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LS-DYNA’ 등이 대표적인 솔루션이다. 또 DB시스템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분산컴퓨팅을 지원하는 오라클의 클러스터DB 솔루션도 주목받고 있다.　

　솔루션 업체들의 시장 확산 외에도 클러스터 SI 위주의 업체들 역시 이미 구축한 레퍼런스를 활용, 클러스터의 장점을 활용한 특화 솔루션을 속속 내놓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현상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발굴, 패키지화된 형태의 제품 공급을 통해 시장 확산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시장이 솔루션 기반으로 진일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클러스터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솔루션 업체들과 전문업체들의 공조를 통한 시장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파워게이트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렌더링’ 서비스 외에도 ‘전용기기(어플라이언스)’ 개념을 도입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들웨어 형태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의 엔솔테크와 리눅스베이는 ‘유전자발현분석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유전체정보통합관리솔루션’을 각각 패키지화하고 있다. SI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눅스클러스터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스데이타는 HPC에 적용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 개발을 핵심 사업 전략으로 잡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비롯해 바이오인포메틱스·지문인식알고리즘검색시스템 등 3분야의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TES ‘플루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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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언트(Fluent)는 유한체적법(FVM: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해 질랑, 운동량, 에너지와 화학종의 보존방정식을 푸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다.　ATES사가 국내에 독점공급 중인 최신 버전인 플루언트 6.1.18은 완전 비정렬격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적 모델링을 포함하고 있다. 플루언트는 해석대상의 형상을 가시화하고 격자를 만드는 ‘프리 프로세서’, 해석조건과 물성을 입력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솔버(solver), 결과를 가시화하는 ‘포스트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프리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갬빗(Gambit)은 다른 CAD 프로그램으로 만든 형상 데이터 파일을 읽거나 직접 형상을 만들 수 있다. 플루언트는 병렬처리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이 솔루션은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구조와 수렴성, 정확도, 풍부한 확인(validation) 데이터를 무기로 전세계 CFD 코드 시장의 40%,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국내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 터보기계 등 기업체와 국가 연구기관에서 약 120개, 대학 연구실에서 150개 정도의 라이선스를 사용중이며 생산 현장 및 중소기업 개발 부문으로 사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플루언트 솔루션을 국내에 독점공급중인 ATES는 22명의 CFD 관련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인 67억여원 중 41억원을 CFD 부문에서 올렸으며 이는 국내 CFD 시장규모인 8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 테마엔지니어링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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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병렬프로세싱(MPP) 기반 해석전용코드인 LS-DYNA는 3차원 비탄성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모사해주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이다.

　지난 92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으며 97년 정확성과 기능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버전 940의 출시를 계기로 실제 산업현장에 도입됐다.

　미국 최고연구기관인 LLNL(Lawrence Levermore National Lab)의 ASCI 컴퓨터에 구동중인 코드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Lagrangian’ 코드로 공인됐으며 8∼32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해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충돌해석 계산업무의 90% 이상을 하룻밤 사이에 수행해낸다.　기존 대칭형멀티프로세싱(SMP) 코드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버전 970에서는 ALE(Arbitrary lagrangian euerian)를 이용해 유체-구조-열 등의 연성문제를 해결해내는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모든 유닉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mpich’ ‘mpipro’ 등 MP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리눅스 및 윈도2000 플랫폼에서도 클러스터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PC 기반 클러스터링 시스템에서의 속도향상은 4개의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개 MPI를 이용하면 3배, 상용 MPI를 사용하면 3.8배에 이른다.

　지난 95년부터 미국 LSTC 본사로부터 LS-DYNA를 국내보급하고 있는 테마엔지니어링은 2001년, 국내 가전 3사 및 자동차 4사에 솔루션을 공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리눅스 MPP와 윈도 2000기반의 MPP를 독자 구성해 고객 기술지원업무 및 실제 현장업무에 활용중이다.

■ 필사이언스 ‘가우시안’
 국내 전문업체인 필사이언스(대표 윤성필)가 공급하고 있는 가우시안(Gaussian)은 미국 가우시안사가 개발한 전자 구조(Electronic structure) 프로그램으로 양자 역학 기본 법칙과 에너지, 분자구조, 분자계 진동 주파수 등으로부터 다양한 분자의 성질을 예측해낸다. 안정화된 종은 물론 중간체나 전이구조 등 수명이 짧아 실험적으로 관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화합물의 반응에도 사용할 수 있다.

　최신 버전인 가우시안 03에서는 반응도와 큰 분자 스펙트럼 조사, 스핀-스핀 결합 상수로 구조 결정, 주기계(Periodic Systems) 연구, 스펙트럼 예측, 반응 및 분자 성질에 관한 솔벤트 효과 모델링 등의 기능이 강화됐다.

　과학컴퓨팅 커뮤니티(Scientific Computing Associates)의 ‘린다(Linda)’를 이용하면 리눅스병렬(Linux parallel) 환경에서도 가우시안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TCP Linda’는 가우시안 03을 지원하는 전용프로그램이다.

　가우시안은 현재 한양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금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LG화학 등에서 활용중이며, 일부는 슈퍼컴퓨터에서 운영된다.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윈도 및 매킨토시 버전은 비교적 저가에 공급되고 있다.

　가우시안사는 유닉스와 리눅스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직접 판매와 기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윈도와 매킨토시 버전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가우시안의 국내 대리점인 필사이언스(대표 윤성필)는 윈도·매킨토시·유닉스 등 데스크톱PC에서 운용되는 2000여가지의 과학, 공학 및 기술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오라클 ‘오라클 9i RAC’
   오라클의 ‘오라클9i 리얼애플리케이션클러스터(RAC)’는 무한한 확장성과 가용성을 무기로 하는 클러스터링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지난 2001년 6월 출시된 이래, 오라클 개발자 네트워크와 오라클 기술 네트워크 회원 50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하는 등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데이타베이스 구조가 독립 소프트웨어업체(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community)들이 클러스터 환경에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출시된 ‘오라클9i 데이터베이스 릴리스2’는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뿐 아니라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연동이 가능하다.

　대구대학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기술을 도입해 1학기 수강신청에서 1만3000여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수강등록시스템에 액세스하고 1시간동안 총 13만개의 코스에 수강등록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국투자신탁 역시 오라클 9i RAC를 도입해 복잡한 서버시스템의 일부 노드가 잘못 될 경우에도 거래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거둬 지난해 오라클월드 베이징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오라클의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제품이 유닉스나 윈도 환경에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했으며 보다 빠르고 확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뛰어난 호환성을 통해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시킬 때마다 들었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클러스터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겨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클러스터 관리툴

   여러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하는 클러스터에서 관리툴은 일반적인 서버나 소프트웨어의 관리기술보다 고난도를 요구한다. 컴퓨터를 클러스터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성능·고가용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리툴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링은 목적에 따라 하나의 작업을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병렬형으로 분산처리해 전체적인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병렬처리 클러스터링’과 클러스터내 여러 컴퓨터의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HA클러스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관리측면에서 후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개별노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를 예측해 장애요인의 제거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장애 발생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를 유도해야 한다.
　클러스터 관리툴은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툴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특성을 살려 전문 툴 시장이 형성돼 있다.

　국내 솔루션으로는 국산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브레인즈스퀘어가 개발한 ‘제니우스’를 비롯해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ASP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이파워게이트의 ‘ez콘’ 등이 있다. 이파워게이트는 ez콘 외에도 각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네트워크 분산 렌더링 작업을 관리해주는 ‘랜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외산 솔루션으로는 미국 알테어엔지니어링사가 개발한 PBS프로, 플랫폼컴퓨팅사가 개발한 LSF,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레가토가 공급하고 있는 ‘LAAM’ 등이 손에 꼽힌다.　한국IBM과 한국HP 등과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도 고성능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CSM)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 솔루션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IBM의 CSM은 IBM의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인 MPP 방식의 RS/6000 SP 상에서 사용되는 AIX용 병렬 시스템 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리눅스 클러스터 관리를 간편화하기 위해 분산된 관리 서버·이벤트 대응자원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HP는 올 10월 출시할 아이테니엄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XC 시리즈를 지원하는 XC1.0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 브레인즈스퀘어-제니우스

　‘제니우스’는 서버·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IT자원 전반을 통합관리해 주는 국산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다.

　지난 2000년 국내업체인 브레인즈스퀘어(대표 강선근 http://www.brainz.co.kr)가 의욕적으로 선보인 이 솔루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리함을 고려해 웹 방식과 전용 콘솔방식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물리적인 위치와 무관하게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니우스는 일반적인 시스템관리는 물론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클러스터 시스템에 적용된 제니우스는 성능·장애·보안·자산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장애 관련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을 가능케 한다.

　또 클러스터 시스템의 개별노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를 예측해 장애요인의 제거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노드 장애 발생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특히 클러스터 시스템의 각 노드를 서브클러스터로 구성, 다수의 노드를 동시에 제어·관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관리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클러스터 시스템을 운영중인 대규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NHN과 iMBC 등에 제니우스를 납품해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는 브레인즈스퀘어는 사용 편의성과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등을 무기로 인터넷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슈퍼컴퓨팅, 그리드시스템 관련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 알테어엔지니어링코리아-PBS프로

　‘PBS(Portable Batch System)프로’는 미국 알테어엔지니어링사가 개발한 클러스터링 전문 툴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자원관리를 통해 계산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적절한 가격과 고효율성이 장점인 PBS는 당초 나사의 NQS를 대체하면서 우주항공분야의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초기버전인 오픈 PBS가 상용화되면서 PBS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병렬 슈퍼컴퓨터와 벡터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그리고 모든 PC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 솔루션은 현재 나사가 1000유닛 이상, 포드자동차가 972유닛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임러크라이슬러, 비스테온,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업체와 독일 델파이 등이 주요 고객이다.

　자동차의 ‘관절지지대충격(knee bolster impact)’ 모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한 결과 다이나 솔버를 이용한 HP 리눅스 환경에서의 계산처리시간은 2CPU일 경우 11시간 16분, 4CPU는 6시간 26분, 6CPU는 4시간 43분을 기록했다.

　지난 2001년 11월 설립된 알테어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흥수 http://www.altair.co.kr)는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하이퍼웍스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지난해말 PBS프로를 국내에 선보였다.

　알테어엔지니어링 한국지사는 최근 국내에서도 클러스터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PBS 프로 역시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 레가토코리아-LAAM

　레가토시스템스의 LAAM(Legato Automated Availability Manager)는 시스템 내의 특정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노드로 시스템을 전위시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주는 클러스터 관리 툴이다.

　이 솔루션은 전용 하드웨어나 연결 없이도 모든 플랫폼 상에서 NT,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을 단일 레가토 도메인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한다. 또 교차플랫폼 상에서의 이관(failover)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닉스·리눅스 시스템에서 오류 발생시 NT/2000 시스템에서 해당서비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한 시스템이 온라인에서 정상으로 다시 가동되면 시스템 운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는 편리한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시스템 자원의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다운을 막기 위해 미리 정한 자원 사용량의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다른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위하는 사전대처(proactive) 기능은 LAAM만의 향상된 기능이다.

　LAAM은 하나의 중앙집중관리 콘솔에서 최대 100노드 이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환경의 관리 콘솔을 통해 자원의 손쉬운 추가가 가능하다.

　LAAM을 활용해 시스템관리시스템(SMS)를 구축한 루슨트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년간 120명의 IT관리자를 40명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LAAM은 국내에서도 레가토시스템즈코리아의 판매채널인 맨텍을 통해 삼성전자·포스코·증권전산·KT 등 다양한 분야에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다.

　

■ 플랫폼컴퓨팅-LSF

　플랫폼컴퓨팅사의 LSF(Load Sharing Facility)는 그리드 기술과 고성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상이한 컴퓨팅 자원을 통합하고 강력한 프로세싱 능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고객들은 LSF를 통해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과투자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IT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LSF는 중요한 업무를 정해진 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정 서버를 특정 업무에만 할당하는 발전된 예약(advanced reservation) 기능과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메모리 예약(memory reservation) 기능을 제공한다.

　또 서버나 네트워크 장애시에도 자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타 제품 사용자들이 LSF 환경으로 편리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주요 애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 모듈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LSF는 50여개의 주요 EDA, 생명공학 및 MDA 제품들과 통합돼 있다.

　확장제품인 멀티클러스터를 통해 원거리 사이트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자원임대모델(RLM:Resource Leasing Model)은 모든 클러스터를 단일 시스템 환경으로 인식해 손쉬운 관리체계를 제공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600여 고객들이 LSF를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종합기술원·현대자동차·하이닉스반도체 등 다수의 기업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비롯한 서울대·서울시립대 등 연구기관 및 대학이 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